
 

2011년도 8개월 동안의 미국 섬유제품 수출현황 

 

인도의 힌두 비즈니스 라인(The Hindu Business Line) 신문보도에 의하면, 

텍스타일 및 의류품목에서, 인도는 미국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시장 

중 하나가 되고 있다. 

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월에서 8월까지 인도로 수출된 미국의 

텍스타일 및 의류는 1억 6천 4백만 달러로 29.85% 증가하였다. 

대만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41.22% 상승, 1억1천7백만 달러를, 

네덜란드는 29.58% 상승, 3억 1천 7백만 달러를, 그리고 브라질은 29.58% 상승, 

2억 7천 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. 

인용 통계자료에 의하면, 이들 4개국은 2011년 1월에서 8월까지 미국의 4대 

섬유 수출시장이었다. 

또한 텍스타일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인도로 전체 수출된 품목 중 실이 가장 큰 

부분(5천1백만 달러)을 차지하였으며, 인도로 수출된 그 외 주요 미국제품으로는 

산업용 직물뿐만 아니라 기성복, 양말류도 포함되어 있다. 

현재 중국이 점차 섬유제조 대국의 명성을 잃는 동안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

방글라데시가 올해 시장점유율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, 인도는 미국의 

텍스타일 및 의류시장에서 이들 신흥국가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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